
지구촌리포트(오사카지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제   목 : 최근 일본 주류 시장의 동향과 전망
▢ 주요내용

 ㅇ 주류시장 동향

  - 일본의 주류시장은 장기간의 침체를 계속하고 있음. 2015년도 주류 총시장(제조업

체 출하금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99.8%인 3조 5,980억엔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

만, 그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었으나 이

것은 소비세 인상 기대에 따른 선수요로 2~3개월에 걸친 특수 효과이고, 이 특수 

요인을 제외한 실질적인 성장은 마이너스임. 2014년도에는 소비세 인상 후 선수요 

영향이 4~6월경까지 남아 있어 소비가 침체되었고, 여름철 시장도 기후불순으로 

인해 전체적인 움직임은 둔화됨.

  - 카테고리별로 보면 맥주가 하락을 멈춘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발포주가 다시 확

대되고, 위스키, 와인, 저알코올음료 등 최근에 성장한 카테고리는 2014~2015년

도에도 계속 호조 추이를 보이는 등,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음. 다만, 청주, 소주 

등 일본 전통주 시장 축소가 계속되고 있고, 성장 추세인 제3맥주가 2014년도 

등장 이래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과제도 많음.

 <주류 시장규모 추이>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2011 2012 2013 2014 2015(전망)

36,501 36,225 36,301 36,054 35,980 

(년도)

(단위: 억엔)

<주류시장의 상품별 시장구성비>



 ㅇ 주류시장 과제

  - 주류시장의 축소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젊은 층의 알코올 소

비 감소임. 특히 청주와 소주, 양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를 멀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이 때문에 각 제조업체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마시기 편한 음용법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음

용법 제안의 성공 사례로는 위스키와 탄산을 결합한 ‘하이볼’이며, 고도주 제

업업체로서는 앞으로는 음용자에 대해 이를 다시 어떻게 스트레이트 등의 음용

으로 유도해갈지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주요 음용층인 중장년층도 나이가 들면서 음주량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젊은 층은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어, 주류업계는 전혀 다른 분야와 소비자의 돈·

시간에 대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음. 제조업체들이 젊은 층의 기호에 맞춘 상품

개발을 활발히 추진해 주류 음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로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증가하면서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ㅇ 전망

  - 단기적으로 일본 국내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흥미를 끌 수 있

는 상품개발과 제안이 중요함. 다만 현재 제조업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전략들

은 기존 음용자에 대한 자극제는 되도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

심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획기적인 계기

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임.

  - 한편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식품시장에서 품질에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주류에서도 프리미엄 맥주가 호조

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상품의 제안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일본의 주류시장은 침체기 속에서 젊은 층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거의 칵테일

에 가까운 다양한 맛과 향의 음료를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음.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의 경우 한류 붐 이후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젊은 층의 지지를 받

고 있지 못함.

 ㅇ 막걸리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방식의 페트병 막걸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젊은 층 특히 여성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음료 개념의 다양한 제품군이 필

요함.


